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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각 정당에 총선 노동·사회 정책 �관련 공개질의서 전달





�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2월 13일(화)부터 16일(금)까지 3박 4일간 규약 제43조에 의거 2023년도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아래와 같이 수감 합니다. �                -   아   래   -��○ 수감 기간 : 2024년 2월 13일(화) ~ 16일(금)�○ 수감 장소 : 분당사옥 노동조합 대회의실�○ 회계감사 위원 : (총 7명)�� - 대표위원 : 김종규 �            (충청지방본부 충남액세스 운용센터)�� - 간사 위원 : 허남일 (강남지방본부 분당지부) � - 회감 위원 : �   인윤식 (강북지방본부 광진지부)�   윤해   (부산지방본부 함안지부) 


   이재연 (대구지방본부 경북액세스운용센터지부) 


   강창우 (호남지방본부 제주본부지부) 


   신선섭 (충청지방본부 천안지부) 


���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, 원내정당(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, 녹색정의당, 새로운미래, 개혁신당, 진보당, 새진보연합)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.��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△사회연대 입법 법제화(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, 동일 가치노동-동일임금 법제화,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제정) △노조법 제2·3조 입법 재추진 △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△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 노동 근절 △산업별·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 체계 구축 △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△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이다.��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17개 광역지자 체 산업전환 관련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보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도 촉구했다.��한편, 한국노총은 2월 22일(목)까지 답변서 접수를 마감하고,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며, 한국노총의 총선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. ��











2023년도 회계연도 하반기 �중앙본부 회계감사 시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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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13 (화)








